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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수주 목표 15%  높였다…삼성·대우는 "확정 못해"

등록 2019.01.03 10:05:56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15% 가까이 높여 잡았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올해 수주 목표로 117억달러(약 13조1000억원)를 제시했다.이는 지난해

102억보다 14.7% 높인 수치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LNG선은 환경규제 강화와 미국 셰일가스 수출 확대 등으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락슨리서치 집계 결과 2017년

발주된 LNG 운반선은 17척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61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69척의 LNG 운

반선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황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3100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 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발주액은 22% 증가한 820억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발주량이 3000만CGT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 수주량은 5% 감소한 1060만CGT, 수주액은 4% 증가한 264억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시황 대비 많은 수주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시황 개선이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삼성중공업은 규모가 큰 해양플랜

트 비중이 다른 조선사보다 크고,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해양플랜트는 단 1건

이다. 올해도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양플랜트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아진 가격 탓에 원유 생산업체

들이 유전 개발에 소극적이 되면 해양플랜트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

다.

대우조선은 채권단 의지가 중요하다.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주를 무턱대고 늘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선 부문에 치우쳐 있어 실적과 수주가 업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며 "나

머지 2개사는 현대중공업에 비해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고 진단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현재 채권단이 사업규모 축소 및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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